
21과 물에서 건진 모세
5월 24일

애굽 왕이 무서운 명령을 내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남자 아기를 낳으면 강물에 버려라!"

요게벳의 집에도 남자 아기가 태어났어요. 요게벳은 아기를

살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갈대 상자에 아기를 담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기를 보호해 주세요."

요게벳은 갈대 사이에 아기를 담은 상자를 놓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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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가 저편에서 애굽의 공주가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공주는 갈대 사이에 놓여 있는 상자를 보았어요.

"상자를 이리로 가져오너라."

공주는 상자 안을 들여다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어머, 불쌍해라. 이스라엘 백성의 아기로구나. 내 아들

로 삼아야겠다."

공주는 그 아기를 자기 아들로 삼았어요. 그리고 아기의

이름을 모세라고 하였어요. 모세는 '물에서 건졌다'는 뜻

이에요.

출애굽기 1~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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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세는 애굽 궁전에서 왕자로 자라났어요.

어느 날,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았어요. '우리 백성을 때리다니.......'

모세는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에잇!"

화가 난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쳤는데 그만 죽고 말았어요.

모세는 두려워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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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십 년이 흘렀어요. 모세가 호렙 산에 이르렀을 때였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신기하게 나무는 타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모세야!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라."

모세는 자신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해주시기로

약속하셨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모세를 보호해 주셨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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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우가 소망이를 살펴보았는데 창문 쪽으로 잎사귀들이

햇빛을 향해 있었어요. 남우는 궁금했어요.

"엄마, 이쪽에 잎이 많은 것처럼 보여요."

66

가까이하면 쑥쑥 자라요



"남우가 아주 자세히 살펴보았구나. 나무는 햇빛을 아주

좋아해서 밝은 쪽으로 더 많이 자란단다. 우리도 배가

고프면 식탁 앞으로 모여서 밥을 먹지? 잘 먹어야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 그럼, 우리 남우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더

귀를 기울이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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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구니 만들기"

자르는 선 접는 선

① 69쪽 그림을 오리세요.

② 점선을 모두 접었다 펴면

   만들기가 편합니다.

③ 모서리 부분에 풀칠을 한

   후 맞붙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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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 내었음이라

출애굽기 2장 10절




